
전북연구원 보도자료

문의 : ▪ 사회문화연구부 장세길 연구위원 

                   (063-280-7173)

담당자 : ▪ 연구본부장 이강진 선임연구위원

                       (063-280-7141): 2 년 월 일부터022 07 19

스포츠 도시 육성 사업 선제 대응 필요, 
전북연구원 스포츠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 필요성 및 실천과제 제안, 
국정과제 지역특화 스포츠도시 육성 사업 관련 도 시군 협력 공동 대응 필요< > , ·

대구시는 육상 양양군은 윈드서핑 광주시는 수영 등 도시마다 대

표하는 스포츠가 있으며 이러한 도시는 관광 활성화 주민의 삶의 

질 제고 등 스포츠를 통해 지역이 발전하는 효과를 봄

전북연구원 원장 권혁남 은 이슈브리핑 장세길 연구위원 을 통해 

스포츠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국정과

제에 포함된 지역 특화 스포츠도시 육성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

해야 한다고 제안함

국정과제 이행계획에는 지역 특화 스포츠도시 를 년에 개 

도시를 선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됨 정부가 세부 계획을 마련 중

인데 년 억 원 국비 을 지원하고 중간평가를 거쳐 년을 

더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짐



세부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제

차 도시 지정 강릉시 서귀포시 에 그쳤던 스포츠도시 지정사업 스

포노믹스 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기존 사업을 토대로 

세부 계획을 전망하여 지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함

이와 관련하여 장세길 연구위원은 스포츠도시 선정기준에 따른 시

군별 적합성을 우선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함 년 사업의 선정

기준을 참조하면 단계 선정기준은 인구 만 만 명 미만으로

군산 익산 남원 김제 정읍 완주 고창 부안이 포함됨 

단계 선정기준은 국제규모 스포츠 이벤트 개최 유무임 구체적으

로 최근 년 이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 조 범위의 국제스포츠 

이벤트 혹은 동 하계올림픽 정식종목의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하

였거나 개최 예정인 도시를 말함 장 연구위원은 대통령령이 규정

한 국제규모 스포츠 이벤트인 아시아태평양마스터즈대회 의 

종목별 경기가 전라북도 모든 지역에서 열리므로 개 시군 모두 

단계 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함

년 사업에서 제시된 단계 선정기준은 시군별 공공체육시설 

전체 면적이 만 이상 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이 이상

임 이에 대한 시군별 실태 파악이 필요함 

장 연구위원은 스포츠도시 지정 주체가 기초자치단체이나 전라북

도의 스포츠를 통한 지역발전전략이 다른 광역시 도에 뒤처지므로 

도 시군이 힘을 모아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내

년에 공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이전이라도 전라북도

에서 개 시군별로 스포츠도시 경쟁력을 분석하고 특화 종목 발

굴 등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함



또한 년 추진 사업기준에 따르면 전라북도에서는 개 시군이 

단계 인구 기준에서 탈락함 장 연구위원은 스포츠도시 사업이 

균형발전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인구소멸위험 지역인 인구 만 

명 미만인 도시도 사업 참여가 가능한 선정기준이 정부 계획에 반

영되도록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함


